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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M 갤러리는 2025 년 주요 전시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전개에 초점을 맞춘 다섯 작가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올해 

전시 프로그램은 신진과 중진 작가의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동시에, 일러스트레이션, 공예,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동시대 한국미술의 새로운 흐름과 가능성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25 년 4 월, PKM 갤러리는 대중문화를 유머와 풍자로 재해석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샘바이펜 b.1992 의 개인전으로 한 

해의 포문을 연다. 샘바이펜은 소비사회의 익숙한 이미지를 전복적인 시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며, 

특유의 시각 언어를 구축해왔다. 디지털 기술과 핸드 메이드 기법이 결합된 그의 작업은 날카로운 비판과 경쾌한 

상상력을 담아내며, 대중문화의 표면 아래 숨겨진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 

 
6 월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기하추상 흐름을 선도해 온 화가 서승원 b.1941 의 개인전이 개최된다. 서승원은 1960 년대 

기하추상 그룹 '오리진'과 전위미술 운동 '한국아방가르드협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지난 60 여 년간 색채와 형태, 시간과 공간을 추상 화면에 균등하게 발현하는 '동시성' 개념을 

기저로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포스트 단색화가로서 그의 오랜 화업을 집약하는 다수의 회화 

소품이 공개될 예정이다. 

 

같은 시기에 열리는 구현모 b.1974 의 개인전은 작가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작업의 경로를 탐색한다. 구현모는 

일상적인 재료와 자연물을 활용해 실재와 허구, 원리와 현상이라는 이분법적인 경계를 섬세하게 가로지르며, 일상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구현모 전시는 평면, 도예, 설치 신작을 통해 우리가 익숙하게 인지하던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흔들며, 그의 공감각적인 예술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프리즈 서울이 열리는 8-9 월에는 홍영인 b.1972 이 개인전을 진행한다. 홍영인은 자수와 바느질, 집단 퍼포먼스 등 

다매체를 활용해 거대서사에서 누락된 목소리를 포용하며, 공동체와 연대의 가치를 탐구해왔다. 작년 비엔나 

시세션 secession 과 브리스톨 스파이크 아일랜드 Spike Island, 서울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외 유수 

기관에서 전시를 가진 바 있다. 올해 여름에 열릴 아트선재센터 개인전에 이어 PKM 갤러리에서 진행될 작품전에서 

홍영인은 활발한 작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최신작들을 다채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2025년 마지막 전시로는 조각가 정현 b.1956의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다. 정현은 근래 제 2회 김복진미술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한국 미술 발전에의 기여를 널리 인정받았다. 2024 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의 정현 단독 부스는 국제 

미술계의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정현은 침목, 고철, 콜타르 등 폐소재를 활용하고 재료 자체의 물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내적 에너지와 역사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PKM 갤러리는 그의 조각적 실험과 철학의 

깊이를 폭넓게 조망하는 서베이 전시를 오는 10월 개최한다. 


